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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구글 면담

-“아웃링크 제한하려는 구글정책은 법령위반 소지 있어” -

-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구글의 변화 만들어 내길”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4월 12일(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

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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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